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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일터!
- 8월 29일,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9일부터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노동부로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에는 ①안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 ②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③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산재 은폐)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노동자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유형별 주요 위험 상황〉

안전조치 없는
작업 상황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음료수 제공, 휴식 부여 등 폭염 작업 시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사고
발생 징후

▪작업발판 등의 가시설물이 심하게 변형되어 있는 경우
▪일터에서 평소와 다른 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
▪도로의 꺼짐현상(싱크홀)으로 작업환경이 위험해진 경우

산재 은폐
▪산재를 숨기려 119가 아닌 병원에 전화하여 재해자를 후송하는 경우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진료, 공상처리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 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를 통해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위험 요인 제거,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도록 신속히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5년 9월말
까지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시범운영기간 중 불편사항을 확인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 이웃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누구든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적극적
으로 신고해 달라.”라면서, “접수된 신고는 빠짐없이 확인하여 개선 조치
하는 등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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